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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VC 포장재 사용금지․단속 촉구
자원연대, 완구류 19개 중 10개에 사용 … 재활용 고형연료도 품질 낮아

시민단체 자원순환연대는 최근 백화점과 완구류 도매상에서 무작위로 구입한 화장품, 완구, 건강보조식품 34

개 제품에 대해 제품포장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62%인 21개 제품이 포장공간비율을 지키지 않은 과

대포장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월24일 발표했다.

<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>에 따라 정부는 전체 포장 공간 중 제품의 부피를 뺀 부분이 전

체 포장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0-35% 이하로 규정해 포장재의 과다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규정 위반 

여부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다.

자원순환연대는 2007년 12월 20-31일 화장품 12개, 완구 19개, 건강보조식품 3개 등 34개 제품을 구입한 뒤 

한국환경자원공사 및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.

포장공간비율을 지키지 않는 제품이 절반을 웃돌고 있지만 단속 책임이 있는 시ㆍ군ㆍ구청 등 기초자치단체

의 적발률은 평균 1%에 불과해 지도ㆍ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.

자원순환연대는 “완구류 제품은 포장재로 재활용이 안되는 PVC(Polyvinyl Chloride) 재질을 대부분 사용하

고 있는데 현행 법률은 PVC 포장재는 사용금지 대상에 제외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”고 말했다.

조사에서도 완구제품 19개의 절반이 넘는 10개 제품이 PVC 포장재를 사용한 반면, 3개 제품만 재활용이 되

는 PET(Polyethylene Terephthalate) 재질을 사용했으며 6개 제품은 재질표시를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

났다.

자원순환연대는 “과대 포장된 제품은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철저한 단속

을 펼쳐야 한다”며 “완구류 포장재로 사용되는 PVC 재질은 육안상으로 PET 포장재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

에 플래스틱 고형연료로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PET 제품과 잘못 섞이면 연료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악영향을 

끼치기도 한다”고 설명했다.

또 “지자체의 단속이 한계가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확인 후 생산자에게 과태료를 부

과하는 과대포장 신고제가 도입돼야 한다”며 “아울러 법률을 개정해 PVC 포장재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”고 주

장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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